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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순자 의원, 방과 후 돌봄서비스 개선 방안 제시

- 돌봄서비스 양적 확대와 돌봄의 질적 내실화 등 필요성 제기

대구광역시의회 황순자 의원(문화복지위원회, 달서구3)은 30일 제295회 

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방과 후 돌봄서비스 실태를 

지적하고 돌봄 확대 및 돌봄서비스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.

○ 황순자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 “저출산 현상 심화 및 맞벌이 가정 

증가 등으로 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의 필요성이

증가하고 있다”며, 방과 후 돌봄확대 및 돌봄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을 

제기하였다.

○ 황 의원은 지역 내 돌봄서비스가 학교는 초등돌봄교실에서, 지역사회는 

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서비스의 양적·질적 부분에서 부족한 

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.

○ 이러한 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△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에 초등

돌봄교실,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 시설 추가 지원 △특기적성교육프로그램 

운영 및 돌봄 운영시간 확대 △돌봄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근무 환경

조성을 제시했다.



○ 황순자 의원은 “현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

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구교육청과 대구시는 물론, 우리 사회 모두의 적극

적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”고 말하며,

○ “앞으로 공적 돌봄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, 돌봄인력 전문성 제고 등을

통해 지역에 양질의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”며 기대를 

표했다.

○ 한편, 황 의원은 지난해 공동 참여한 대구광역시의회 대구의정미래포럼에서 

「방과 후 돌봄 서비스에 관한 연구용역」을 발표하는 등, 평소 아이 낳고

키우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.


